[A멘트]
Tiny Desk Korea 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
저는 “tiny”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. 
다들 큰 것 위대한 것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? 
“Tiny” 라는 말이 너무 귀여웠어요
그러면 첫곡으로 ARIRANG을 연주하겠습니다.
안녕하세요 Changwan Kim band 입니다 
저희 멤버를 소개해드리죠
제 오른쪽에 Minyoul Youm 기타리스트입니다
베이시스트 Won sik Choi
드러머 Yun Ki Kang 입니다
키보디스트의 Sanghoon Lee
그리고 오늘 태평소의 Eunkyung Ahn 명인입니다
자 이어서 기타를 바꿔볼게요. 
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의 산울림 시절 1987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.
Laying silks and satins on my Heart를 연주해보겠습니다.
이번에는 저의 어린시절이 아련한 풍경으로 담겨있는 노래입니다
동화의 성 들려드리죠
이번에는요 이런 거 해도 되나?
저주를 퍼붓는 노래입니다
[관객들] 앵콜 앵콜
[A멘트] 앵콜 뭐할까?
[관객들] 너의 의미 듣고 싶습니다!
[A멘트] 오케이 우리야 뭐 


